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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츠포인의 

이 밀쁨 깃블t셔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암~{ 등대와 같도다. 

이 고애 같띈 세상 을I평생 지날 때 그 밀쁨 나의 을!Of{ 등불이 되도다 연씀Jt 240i/) 

↑0월 28일， 충연교회는 또 히나의 갯서|마녀|였습니다. 역|수님께서 켓서|마너|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이 7 1도아며 주님의 돗이 이루어지기를 원이셨던 것처럼 교외의 모든 역|배실을 가득 메운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자가를 부인아며 획개히였습니다. 세상의 축복만을 기도했던 이전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마였습니다. 

8년 동안 선포되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효뻔 우리 심령에 각인아며 우리의 자이는 완전이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충연의 켓서|마녀|에서 모든 성도들은 보멸의 은종을 베푸신 역{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야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역|수님을 의지야겠노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아였습니다. 주님 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의들억l계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링학는 구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DI옵AI고 ot벼지의 원대로 며:옵소서 " 

@순종합을실천하신예수님의기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 중에 순종하심을 배우셔야 했다(히 5:8).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모든 
지혜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일생을 통하여 배우신 순종을 켓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다. 배우시고 체험하 

시고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벽하였다. 죽음 앞에서까지 ‘꽤 뭇대로 마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히옵소서”의 기도를통해서 순종의 극치를보여 주셨다. 이처럼 영광중에 주님과함께 나타나기를원한 

다면 고난 중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골 3:4). 

@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 : 3에. 이것은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과 늘 고째 

하며 살기를 원히는 자들에게는 복된 말씀이다. 에녹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기를 

원히는 자들은 이 기도의 넓고 깊은 뭇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성공의 

기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을 명령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겔 37:4, 용 
1:2, 창 30:1).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자기부인의 경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그높고갚은 경지에 이를수있다. “주님의뭇을이루소서 1" 

@왜 이 기도가우리의 계속적인 기도가되어야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돗이 우리 안에서 이 

루어지기를원해야된다(골 3:1， 2) . 우리는창조주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하여금우리의 길 

을이끄시도록해야한다. 믿음으로예수님만을바라보아야한다(갈 2:20 고후 5: 17).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못할 때에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 빚진 십자가의 사랑 

과마땅히 받으셔야할감사때문에우리는계속해서 이 기도를드려야한다. 

ø 이 기도를 드렬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뭇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빌 4:4,7). 이처럼 하나님의 
뭇대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기는 무한한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뭇에 내어 맡긴 자들은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자신이 부인 되어졌다! 내 안에 그리 

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도구로 시용하시기를 원한다! 나의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신다! 주님의 권능을 믿 

는다1"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수있단말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뭇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뭇을 따르셨다. 마찬가지 

로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마 16:24.25).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요 3 :3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신의 거룩하 

신 이름을 위하여 흠 없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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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안 것이니 

라"(멤선 1 : lq l.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2 b일)에 임직을 받았던 분들 십령에 깊 

이 새겨지 마쓰이어스니다 . 모드 이지자 
디꺼 

들은 영펀없었던 유다지따를 통애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갯처렴 죽어 마 

땅만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종으로 구원 

과 복음을 위해 직분을 추섰음을 진실로 

감사아였습니다 임직예배가 진앵되는 동 

안 모든 임식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추님이 은종이었음을 

되뇌이고 똥 되뇌였습니다. ‘. 부르심은 

우리의 앵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안 때 선부터 그리스도 예수 얀 

에서 우리에게 추신 은혜대로 아심이라” 

(딩우 l:q) .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모든 

성도들은 급번에 임식 받으신 모든 분들이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요직 십자가를 지 

는 교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선하는 그 

리스도 예수의 일꾼(롬 15:1b)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 “추 얀에 

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 니: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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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IN REMEMBRANCE OF ME 
(23)For 1 received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4 

“This is My body, which is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η saying, “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Llη，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이 Corinthians 11:23-25) 

J esus Cα야h배1r1때1 r1 St떠rlstβ1St얀t COTì이omm빼m때n떠빼1념a 

cup in remembrance of Him. This order is very simple , yet 

intricately filled with glorious meaning. This charge is perfectly clear, 

but over the last two-thousand years the church, particularly the 

Catholic church , has clouded its practice . When you look at how 

Jesus started this wonderful meal, you see that it was not a big and 

fancy celebration or complicated ordea l. Jesus took some bread, gave 

thanks, broke it into pieces, and before handing it to His disciples, 

said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v. 24). In the same way, He picked up a cup, gave thanks, and 

before passing it to His disciples,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v. 25) . It isapparent that Jesus wanted His followers to eat His 

bread and drink from His cup only in remembranceof Him . His 

instructions are simple and clear, but people t이 to ritualize this holy 

sacrament with other things. No one should add or subtract anything 

from the Lord’s Supper. 

The principal goal of the Lord’s Supper is for believers to remember 

that Jesus Christ died for sinners. He became the sacrificial Lamb of 

God, “ having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 all time," so that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Heb. 10:12&14). He wants us never to forget His death 

upon a cross, His once and for all sufficient sacrifice. When you look 

at the Lord’s Supper, you see that Jesus does not emphasize other 

things, He only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His death . He is the only 

deliverer from worldly sin . As you take His bread and cup, the act 

itself is like a sermon . It should not be ritualistic but realistic. Your 

heart needs to be appreciative and sincere, not hypocritical 

The Lord ’s Supper is just for remembering Jesus . If you never 

married, then you cannot remember your marriage. However, you 

were born, and so you do recognize one day out of the year as your 

birthday. You also have experience remembering the freedom of our 

country on August 15. People around here get very excited about 

remembering that day. Did you get excited walking into church today, 

knowing that you were about to remember Jesus? If you do not 

know Him, you obviously cannot remember Him, and if you do not 

experience Him, you cannot remember Him . Jesus reconciles all 

things to Himself, "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 

heaven"(Col. 1 :20) . Do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You cannot 

remember if it never happened to you . Can you say, " 1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t longer 1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1 now live in the flesh 1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 

The Lord's Supper is for you . It is an individual experience, not a 

group experience. Jesus broke the bread and gave each of His 

disciples a piece to eat;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for each 

disciple to have their own drink. It is a historical fact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 died for you! H is sacrifice was personal , not 

corporate. He died on a cross to forgive your sin. He delivers you from 

death, not a group of people. Indeed, as a church we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Lord’s Supper, but we do so individually. You cannot 

rely on your neighbor to remember Jesus for you . This is something 

you must do alone. As a believer, you hav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death in order to partake of His Supper. Jesus said that the 

bread and cup represent His flesh and blood . This is the gospel 

message; Christ died for you, so that you could live. There is no other 

way to eternal life but through Him. Without Jesus, your condition is 

terminal. You have no other hope for survival but through Him. You 

are a born sinner, and the price for any sin is death . In other words, 

without Jesus you are headed straight for hel l. Sin is your biggest 

problem, and Jesus is your only solution . No one can possibly keep all 

God’s laws, and anyone who breaks even one is cursed, “ Cursed is 

eve미one who does not abide by all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perform them" (Ga l. 3: 1 이 . Praise God, “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for it is 

wntten ,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 (Gal . 3:13). 

Galatians 4:4&5 say, “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Ìe 

the adoption as sons." 

If Jesus is your Redeemer, Savior, and Lord, then come now and 

remember Him at His Table. He died for your sins. The bread you are 

about to eat should remind you of His body, which He sacrificed in 

order for you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late with God. The cup you 

are about to drink should remind you of His blood, which cleanses all 

your sin and makes you holy. Please, as you take the wonderful bread 

and cup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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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쭈일 설교 

I ct음추일 셜교 l 

나 '1념흩}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7l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n따 나를 기념빡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23-25) •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먹과 잔을 나누라고 명하십니 

다. 이 명령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은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을 뭇하는지 분명힘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천 년 동안 교회， 특히 카톨릭은 성찬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성찬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살펴본다면 그것이 결묘 성대하고화려 

한축하행사나복집하고고통스러운체험이 아니라는것을곧알게 됩니다. 예 

수님께서는 먹을들고축사하신 후그것을제지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 

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없 

절). 이와같이 주님은잔을드시고축사하신후제자들에게주시면서 말씀하십 

니다. ‘이 잔은내 피로세운새 언약이니 이것을행하여 마실 때마다나를기념 

하라?'(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먹을 먹으며 주님의 잔을마시라고 

명하신 것은오로지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다른 것을 가미하여 의식 

화하려고합니다. 그러나그누구도주의만찬에무엇을더하거나제할수없습 

니다. 

죄언을위한죽음임을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곧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커r’ 하시기 위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새’를￡리셨습니대히 10:12-14). 예수님은 직접 십 

자가에서죽으심으로써 단한번의 영원하고충분한희생을치루셨다는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의 죽음 외의 것들을 전혀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 

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리키는 의미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펙과 잔을 취할 때 

그자체가한편의 설교가됩니다. 그것은의식이 아니라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선이 아닌 진실한감사가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합니다. 결혼하지 않은사뺨11게 

는 결혼기념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세싱벼l 태어나면 자신이 태어 

난날을특별히 생일로 따로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8월 15일을광복절로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억히는 것을 이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오늘교회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기념할주의 만찬으로 인 

해 기슴이 뜨거웠습니까? 주님을모르면서 그분을 기념할수 없다는 것은분명 

합니다. 또한주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십자가를통해서 만물을자신과회목케 히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화평을이루사만물곧명에 있는것들이나하늘에 있는것들을 

그로 말미임아자기와회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이. 여러분에게는 이 

갱생판육사 

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주님을 기념할수 없습니 

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까? ‘내가그리스도와함께 십자가에 못박 

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산 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니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단체로 겪는 경험 

이 아니라개개인이 겪는특별한경험입니다. 예수님은펙을나누어 제자들한 

사람한사햄l게 한조각씩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잔을 가지시 

고 제지들 각 사뱀l게 u}，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 

의 희생은단체가아닌 개인을위한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기에서 죽으신 것 

은 다른 사림머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교회 

로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지만사실 이와동시에 이 만챈l 개인 

적으로 침여해야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히는 일에 옆 

사람의 도움을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혼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신자라면 

주의 만챔l 참여하71 위해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님은 이 펙과잔이 자신의 살과 피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살수 있습 

니다. 주님 외에는 영생으로 인도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의 상황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살아남을수 있는 다른 소밍써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샀은 죽음입 

니다. 다시 뱀 우리는 예수님01 아니었다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안고 있는 기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분은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하나님의 모든계명을지킬수있는사람 

은단한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 

를 받게 됩나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 

히는자는저주아래 있는자라’낄 3:11이. 하나님을찬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히셨으니 기 

록된바나무에 달린자마다저주아래 있는자라하였음이라’댈 3:13).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속자요 구세주요 주님이 되신다면 이제 주님 

을 기념하는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펙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 

복시카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 

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이 놀라운 펙과잔을대할때 주님을기념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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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열게 하소서 (골 4:2-6)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죽여야만온전히 설 수 있음을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골 3:D. 위엣 것을 찾 

는자는그리스도를 발견할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바랙l 살면 

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깨달아야 한 

다.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는고백과 예수의 흔적이 남는삶이 있어야한다. 주님 

은은총으로구원을받은우리의 입을열라고하신다. “입을열게하소서” 

해i님과 7 1도해| 하쇄. 우리들은 기도의 입을 열어야한다. 인간들과 의논하 

지 말라. 이럴 때 나의 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든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타락하였다. 나의 뭇을 내세울 때 우리는 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리3’(골 4:잉.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게을리 할수 없다. “나행한것 죄뿐이니 ，’(찬 332장). 믿음의 기도를통해 

서 우리는하늘로부터 엄한 명화를누릴 수 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의 기도를 드리자. 무엇보다도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모든 상황 만남 속에서 기도하자. 주님은 이미 기도를 받으 

실 준비를 끝내셨다. ‘추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까 11:28}고 말 

씀하시며 이미 오셔서 문을두드리고계신주님을우리는무시한다. 우리가원히는 

주님을 찾지 말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뭇을 발견할 수 없다. 기도히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들을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히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행 6:짜.「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탈11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들 

은 고백한다. ‘t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히여 

깨어 구하기를항상힘쓰며 여러 성도를위하여 구하고~' (엠 6:18). 항상깨어 기도해 

야한다. 영의 기도를드려야한다. 염려하지 말고기도해야한다멜 4: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 없다. ‘환란과 핍박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찬 367쟁. 진실로주님만을 믿고 기도하자. 때로는우리가이해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기도해야한다.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소서. 

전도히는 꿇이 되게 하성. 우리들은십자가를자링히는 입술이 되어야한다. 

‘또한우리를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문을우리에게 열어 주사그리스도 

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히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그러나우리는세상의 것들을더욱사 
랑한다. 회개하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l 은퇴를 앞둔 장로가 고백하는 십파가 복음 l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고전 1:2D.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대고전 

2:1，잉.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였다{빌 1:2D.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문이대고전 4:D.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로서 예수그리스도만을전하는 입술이 된다. 전도의 입술을 열게 히소서. 

지혜로운 꿇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한다. ‘찍인을향하여서는지혜로행하여 세월을아끼라. 너희 말을항상은 

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히라그리하면 각사램l게 마땅히 대답할 것 

을 알리라’(골 4:5-이. 주님께서 사용해l는 입술이 되어야 하다. 말혐l 기초한 삶 

을사논 À}를 주님은생하신다. “꾀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 

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옹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 

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세우려 히심이라!' (엠 4:11-12). 주님을자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뭇만을 전하는 입술을 열 때 놀라운 역λ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 

광으로 말미암아그리스도를 죽은자가운데서 살리심과같이 우리로또한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우리는날마다장사되어야살수 있다. 나 

의돗을포기한곳에성령의 역λ까있다. ‘저 안에거한다하는자는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히.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는 좁은 길을 걷는다 

까 5:3η. 나의 돗， 나의 의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그 

리스도를주로심아거룩하게 하고너희 속에 있는소밍벼l 관한이유를묻는자에게 

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벨전 3:15).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나의 전부이다. 띠라서 우리는오직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전해 

야한다. 지혜로운 입술을 열게 하소서.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싸 

6:η. 제단에 핀 숭불로 인해 정결해진 이사야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도 정결해져 

야 한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 전도 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주님의 음 

성이 들리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모든나라수많은백성을큰죄악범한민족다구원 얻으려 참빛을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판 273장).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자. 그 

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십자가를 전하는 입술이 되자 아멘. 

“획재학오나 주얘 용.A.jttl.소.A.j"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딩후 4η. 복음을 

위히여 환난， 핍박， 고난을 이기고 오직 여|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전하다 순 

교한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저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힘을 인정하며 남 

은 생 오직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 

니다 

죄인된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조|와 사g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갔탑니까? 특히 부족한 저를 교회의 장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기까지 함께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 

층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친g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 묻 

혀서 처음 주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의 감격， 처음 주님을 흔면떤 첫 믿음， 첫 시랑을 지키 

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갈보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참된 복음 

이 세상의 축복， 육신의 행복이 되기를 원했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종교적 지 

위， 전통， 도덕， 나의 의만을 주ε팅}는 자세로서 복음을 흐리게 했던 나의 교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익템을 회개하오LI 주여 용서하소서"(행 8:22). 

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단련된 이들이 이 시대 

의 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음을 볼 때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충현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을 흔딴} 복음의 창을 열게 하시고 금 

년에 2700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피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를 체험， ~를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히λ|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를 완성하여 가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욱 찬g펠니다 금년에 충현 교회 설립 52.주년이 되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로 성 

장시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 

을 따라 가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습니대딩후 4:8). 

사도바울의 고백이 십자가로 획증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년 수의 지링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시 90:1이. 은퇴를 앞둔 저의 LfQ{힘을 실감케 하는 말씀입니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은 쇠익면}나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저의 언g밤 그리고 죄인임어|도 불구하고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오래 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소g팅}며 “그 날까지"(딩 

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교사들과 십자가를 전하는 후 1:12)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기 기도할 뿐입니다. “ 우리가 이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열과 성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 일에 증인이로라’(행 3:15). 
엄필성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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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루에서 괜 맏나Xll 

<? "r흥은 앤드11 강은 악추{와 습7 1.로 엽흘 영 수1r 없었지요. 우i!1 는 강 

ε! 용 71릉 내;r. 1 뚱 하고 놓혀 냈었어요. 그러나 어디선 1r 붕어 온 꺼 

배한 광용01 습1 1와 악휘릉 봉Or내고 상iH한 냉새룡 흥고 왔지요. 그 

갱은 강링i!1에서 큰 바람응 잔잔뀌!하신 그 분의 능쩍이었지요. 그 때 

용츠췄던 우i!1 힘원틀이 엽용 영어 복음흘 전하71 시작하자 "r옹에 생 

영이 틀어 왔어요. 바른 뼈틀은 생명흥 영어 하나님의 큰 문태릉 01루 

었죠. 비호소 우리는 하나닝흘 증꺼하는 작은 병틀이 되었습니다. 지 

감까치 지내 온 콩 주의 를신 은혀I i!r" '. 처쭉어 7r는 차 에수흥 벌어 

그 은혀l 힘엽어 다 상했너1 ... 
r요정혀/ 징λU 

φ 사역지에서 싱자1r의 복음용 증꺼항때， 싱자1r의 비멍흘 앙께 하었고 

그 능랙응 보께 하셨습니다. 헌치에서 한 젊은01에께 복음용 전항 때， 

복음흥 받은 이 1r 차11 헝 던헝이 앙에 갱렸는떼 자11 정에 1r서 끼도 

εH 닿하는 요청용 하었습니다. 텅원퉁은 그 씹으호 1t습니다. 아바도 

던헝을 죽음응 11 다리고 잊는 뜯 했습니다. 우리는 덤헝의 침상을 퉁 

i!~싸고 그의 바른 폼흥 붕잡고 눈흥호 강하께 11도했습니다. 뼈반 앙 

상한 던헝은 “아벤 야벤”으효 화당하며 복음을 시엔했습니다. 하나님 

은 에비한 영혼흘 홍하어서 01건이 바효 복음의 능랙임흘 앙께 하셨습 

니다. 우리는 사역 11 깐 동안 던헝옹 위해서 1 1 도했습니다. 우i!11r 뿌 

런 복음의 ~l%l 영배 뺏 11릉 11도합니다. 
(깅 후 성도) 

φ 핸빙이 내려 쪼이는 바른 갱응 따라 힘없01 갱어오는 한 여인흘 만낯 

습니다. 그 어인은 빵깐색의 차도르릉 엽고 등에는 바구니릉 치고 생 

11 i!r곤 없는 모습으효 갱어 왔습니다. 그 차링새 1r 영락없논 “우흉1r 

의 어엔" 01었습니다. 그펀떼 성령님은 01 여인에 해εH 깐정함이 잊었 

고 처는 그 여엔을 향해 나짜습니다. “예수닝흥 믿으셰요” 그 여인은 

한사로 복음용 꺼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닝은 그 여인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껴l속해서 복음용 전하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싱 자7r에서 닿혀 죽으셨습니 다. 여!수닝 외에 구원 발흘 다른 

갱은 없승니다 " 하는 진i!1 의 방에 그 여인은 드디어 “야(여Il .. . 

0 1=. (어Il .. "릉 꺼 ‘듭하였고 01욕고 영첩 71도릉 "r천 여엔의 영흥은 천샤 

효변해있었습니다. 
U2 킹쑥 징새 

<? 그리스도릉 영정한 그툴과 헤어정 때 냐는 그틀의 운용 보변서 “01 

생 01 홈난 후에 천국에서 팍 만나차”리고 손7r락용 갱벼 약속했습니 

다. 그등도 나의 01러한 쩌l의에 용했습니다. 01 땅에서의 생01 흥난 

후의 그냥 Or칩 ， 그콩에서 서효의 이릉옹 크께 붕러 만나차고 했습니 

다. 그èH서 。l 땅에서 헤어지는 아쉬용을 풍차며 01름응 주고 받았습 

니다. 냐는 그렇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친구， 시엔， 잭슨. cl or나 

등과 Or쉬운 작병응 하고 통Or 왔습니다. 전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M 

국의 나의 친구틀을 만나71 위해서앙도 나는 더욱 주닝반응 바라보Or 

야겠습니 다. 내 1r 딴약 최후 승리릉 꺼두;r. 1 뚱한다변 나효부터 복음용 

듣고 주닝응 영정한 그툴이 내 01릉홀 부르뼈 나흥 창Or 전국의 흥목콩 

목응 다닝 건 01 or닙 니 71r? 전국에서 다시 반냥 사랑툴과 그 낳흥 소방 

합니다. 
(정연흐/ 징사j 

(5교구 추가XJ역팀) 

추만흥헌 2005년 1 0월 30일 @ 

오쩍 구원은 어|후 그리스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준 

비 이전에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 탕자와 같이 숨고 도망가고 인정하 

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적 치유를 먼저 하게 하셨 

다. 세상의 조건과 거기다 율법과 종교， 복음의 지식 퉁， 진정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인 껍질을 벗게 하셨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죄인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보게 하셨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내 맘은 언제나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사람에게 포로되어 

높아지기만을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 

니었다 

“ .. .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마 9:12). 주님은 세리 ， 창녀， 수가성의 여인， 무력하고 비참한 38년된 병자 

같은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낮아지기 싫었 

고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기가 너무 아프고 두려웠다. 사단은 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엄청나게 눌러서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 

해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나와 통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게하셨다. 

오직 내 속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다. 다른 첨가물은 

없다. 나는 죄의 모습이 너무 두렵고 인정하기 싫어 이 복음 외에 꿀과 누룩 

을첨가하고 살았다. 내 노력，율법，성실，복음의 지식들로무장한사단은가 

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을 방해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 

도 십자가가 없는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는 것을 알기에 내려 놓으려 기도하며 선교를준비했다. 이 믿음을가지고 선 

교지에 갔다. 

우리가 원래 목표한 곳은 폭설과 기상악화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뭇이 있으리라 믿었다. 주님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게 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아닌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우 
리나라의 시청앞 같은 곳에서 전도할 때 다소 두려움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불신이 있었지만그마음또한주님께 맡기고복음만 전할 때 오히려 한 

가정과， 연인과， 한 무리의 친구들 그리고 홀로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 

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마을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정과 아이들에게 

복음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전했다. 

5박 6일의 짧은 사역을 마치며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목마름이 팀원들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전하려는 

모습이 있었는지 회개하며 그럼에도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성숙케 하심에 감사 

드렸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 우 

리가뿌린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견고케 되어 그들이 더욱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십L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통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호석(정년1부) 

훌 이먼 주에 줄빌O는 신교팀 

-톰홉 111펜l홉훌훌1111111볕l혈훨l 
10월 31 일(월) - 1 1 월 5일(퇴 소망부 이덕규 10월 31 일(월) -11월 5일(퇴 원로징로 하대선 

*연재시역중인섣교팀 

ll톨흩-깨렘l뭘훌 
1 0월 29일(토) - 11 월 5일(토) 유년부 김홍기 

* 지난주에도작안전교팀 
111흡-홉홉필 111톨 1111흩.홉훨l 

10월 17일(월) -10월 25일(화) 할렐루야 찬앙대 최세진 10월 1 8일(화) -10월 25일(화) 영 O f부 김성호 

10월 18일(회) -10월 25일(화) ￡번3부 김연태 1 0월 21일(금) -1C월 28일(금) 임마누엘 찬양대 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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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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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F흡F니다 에수는I 

제1f ~반 에쑤 딛을 여러분께 나누고 슴l어서 이렇게 펀/ 

저슨 g}앙 에수 는l g때/ 나아옹 니다. 에수 딛끼/서 저를 gF 

앙 잘려주슴l을 느"'JLf다. 저는 몸이 익t째서 매우 장 암어 

gl니다. 한때슨 신문배달을 아었는데 매우 gI들었습니다. 

아지만 그때마다 예수는l떼서 제 손을 잡아주겁습니다. 그 

으 드q}스니다. 
근 2Mti 

천승에.&” 
o -a 
』

" ..... A L.’ 여l ·f ib 

주은이는 5살， 유아부에서 찬양 부르기를 좋아핸 찬양대 
원입니다. 가끔 찬양대에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장난치면서도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의 찬송 소리를 
귀담아 듣다가 엄마가 이번 주 찬양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찬송가 00장이요” 라며 엄마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은 

이는 아빠 엄마께 빨리 동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 조릅니다. 그런 주은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주은이가 예수님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mOl 드 
D ’ E 

래서 저슨 다시 gl어질 수 gl었습니다. 

에수는l은 저를 양상 종은 밀로 el도아응l니다. 

I대 예수는I께서 저와 함께 하응I니다. 또안 저으， ~KJH에도 

툴듀아고 0'1러 1f지 g을 할 수 있I도록 은얘/를 주섰습니 

다. 무엇보다도 이 gI을 통째서 에수는l을 ff할 수 Z,l1ff 되 

이 암사하고 gl습 니다. 

이 모든 것이 에수는l으/ 은쩨fiLI다. 예수는l께서 저에게 

요 7기I~ ~p.~빈l끄] 숫7게W 때 주;겁?습니미I다:구f 
。 를 흔r를L 

에수는l 강사합니다. 에4 는I 감사 

g}니다. 앙앙 에수 딛께 강^f~니다. 

온 사람이 교회에 꽉 잦으먼 종겠I 

영 0 1- 추은o r[ 추은 of는 여l수닝이 누구라고 "ff 1,f-tlf ? 
추 은 : (웃요연서) 하L~닝으l 땅 야L/ 하나닝으l 야틀이요 

영 0 1- 그런데 추은of， 혜수닝이 오H 십자까에서 폴o l-l~셨λ(? 

추 운 L~ 때문이요 내 더려운 마응 때운어l 싱사1뻐l 광굉f 못 박tf셨어요. 

영 마 : 혜수닝 믿으연 어떻게 되는데? 

추 은 : 내 더려운 마응이 깨끗해처요. 

영 마 : 그램 여l수닝응 빙지 않으면 어[렇꺼l 되7-.(? 

λ 은 : 사탄한터l 까요 7-./욕 1~요. 하능L~2~ 못까요 

영 0 1- 그럼 우리만 폐수닝 믿고 선국l~연 휠ll~? 혜수닝 얀 맏는 선구틀은 0;(렇꺼l 휠ll~? 

추 은 : “여l수닝 믿으세요”라고 선도해야 도H요 “교회 까차”라고 말해야 tlf요. 

영 마 : 그211 추은이는 폐수녕 믿는 여l쁜 친구니ll~ 선구한테 선도도 장 하고 

l(도도 장 tl-는 여l쁜 선구l~ 되자. 

김순명씨랑부) 

습니다. 그래서 에수는I께서 제게 항 

E1 종갔l습니다. g}앙 예쑤딛으/ 은쩌1 

N "，으 주션드이 어1수딘이 주시느 
o 02 ’ M^ ’] ’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 

로 살 쑤 있111를 11도합니다. 

정주은{유아부 사랑4반) 엄마 박정윤 

gF7I Ef 

사실 어린주은이는 엄마뱃속에서 부터 교회를다녔어요. 하지만주은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 
게 생각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주은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 아저씨처 럼 
장래 희망이 ‘어부’ 가 되겠다는 우리 가정의 보배 주은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 
기 , 주님와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돌이켜 어린아이들과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내1f 예쑤 ^ , 새1~촉과 향배I 

융형삼 자l1R는 그전에는 믿음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가족 양육부에서 양 

육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 기도하면 평안해진다고 합니 
다. 신앙생활을 하고 달라진 점은 화를 안내게 되고， 화낼 일이 해소된다고 합 

니다. 전에는성경책을 읽고싶은부분만골라 읽었는데 지금은골고루 읽게 되 
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믿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알 

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나 누나동생친구나회 

사동료등주위에 있는분들이나누 
군지 모르는 어느 분의 “예수믿으세 

요”라는 말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것입니다. 우얀덕 형저뜯 전에는 최고의 직장， 많은 연봉을 받고 일 했을때 내가 다 가 
진 것처 럼 보였지만 불안했고 자신감이 없지만 지금은 최고의 일터 에서 최고의 

연봉은 아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못 하는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수료를 하면서 성경책을 받았다고 합니다.6개월 동안 교 
회에 다니면서 ‘성경책 없는사람은 없을 텐데 왜 성경책을주나’ 생각했는데， 
아! 그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깨달았 
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꼭 전해야겠다 

고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알기 전 예수님 
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님을사랑합니다. 

' 01두분은 9월마지막주에새가족g육부를 수료하고 10월2일 결흔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흩케 줄발하였다 

정리 / 오미라 (새가족부) 

우얀덕 형저운 주위에 있던 수많은사람들이 십여 년이 넘게 교회가자고했 

고， 목사님 이 된 친구도 수없이 말하였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였고 아주 가끔 교 
회를 몇 차례 다니기도 했지만 길어야 2달이나 6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형삼 자n뾰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 다니고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를 멀리 하였다고 합니다. 우인덕 형제와 교제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고합니다. 
우인덕 형저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교회가자고 했을때 끄떡없던(?) 자신 

이 윤형심 자매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주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위 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라 할 수 있는 군대시절에 예수 
님을 알게 하고， 결혼할 자매와 결혼 전에 새가족 양육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퉁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흩어져 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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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m 탐방 l 애가혹 

빼 교회 랑방 링 유치부한~Je깨 

예수납을 훗tðJ~세요 

‘'0/것을 지혀흡고 쓸기 있는 자들어l 

게는 움7μ띠 어린아이;흙깨는 나타 

내심을 감A빠나이다!'(마 W2S). ~r양 

을 하연 주님이 마음 숙에 들어온다고 

gb}는유치부 염빼. 완벽아치는않지 

만 줍수안 2빵을 드라고 있는 이들의 

소리에궈기울여봐요l 

유치부 ffgF대 

만 5~b서1의 50명의 아이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매주 t방을 외임서 부 

르는 것이 특싱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들의 석국적인 엽조 아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부 때부터 t앙대를 쨌 

기 때문에 잘 석용하고 또 유치부에서 여빼 15분 선부터 준비t방을 아며 모두들 입어나서 t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분위기에 잘 적응애서 tK상대에서도 암진하게 여|배에 집 

웅힐수있승니다 초el여If(음영과장) 

유치부 2「앙대를하며 

tκ상대를 하는 게 기뻐서 늘 1등으로 와요. 그리고 t방대에서 대표로 

t망을 알 때언 제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할t가섰어 

요. 밤어|도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서 안 무서워요. (이의태j 

저는 tH상。| 향f요 그래서 매멜H임 t빵을 연습애서 언급송을 쨌 

어요 또 아고 싶어요 제가 tK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앙상 같이 계 

세요.r박큐라j 

tK상을 잘 못 외울 때도 있어요. 그련 날은 언금위원을 애요 D엠 매 

일 잘 연습해서 셈대를 애서 여야님을 t방아고 싱어요 매일 매일 예 

수님이 보고 싱어요. (주연식l 

집에서 엄마와 같이 t빵을 연습애서 불러요 그련데 또 주일 아집에 

부모님과 2부 여빼를 드렬 때 제가 연습안 tF양곡이 냐오연 소리 농여 산 

양을발수있어서향f요 (액서윤l 

추의 선설안 딸어|안7 1서| ’ 랴는 t망。| 가장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냐서 기보고 감人에 

는 마음이 들어요. 유치부에서 t망을 배우고 집에서 。뻐벼}고 감이 부르면 성말 신냐요. t망을 아 

연 예수님。1 냐를 많。| 사랑û~시는 것을 느껴요 (캉수연l 

tκ상을 O~연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눈을 감고 잘 때도 tκ상。| 생각냐서 t빵을 아며 

유치부염때에서 oþ이들을만냐며 자요 주의약속아신말씀위에서 ’ 랴는 t망은성말좋아요 그래서냐도모르게소리가커져서 선 

아이들의 t망을 들으며 제가 더 은혀|를 받습니다. 교외어|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연 뛰어와서 반 생님들이 놀랄 때도 있어요 ( 김은성) 

갑게 인사를 아는데 아이들이 많야 바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알 때언 정말 口|t빼요 그래서 아이들 

안 영 안 명을 농고 기도를 시걱뺏어요 늘 자신감있게 열십 01 연습하고 t방아는 아。|들을 보면 저 우리는 주님의 잉'7.H흘 얄마나 느끼며승tor첼f요 ?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f망을 통해츄님의 잉 

도임이맑다 gl소의(밤l 재를껑엉하고있습니다 th매우리는 f방을드릴수없는죄인이었읍니다. 그러나지금우리는획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 늘 기도아며 말씀 속어|서 제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 설 때에 7빼기Ef 아연 2빵을 도릴 수 있는 은종의 차녁가 되었습니다 은종의 자녁로서 우리도 염떨 통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무릎을 꿇어야 암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어|게 기도알 수 있는 아이들을 추신 것이 성말 감사앙니다 죄금실( 7./.의 

285자 o 

오 Lf.으l 주삼 깐lδl 보l오니 

다음 주일 찬송 ‘오 나의 주님 친히 봐오니’ 는 요한복음 6장 58절의 ‘미것은 하늘로서 

내려온먹이니 .. 이 먹을먹는 자는영원히 살리라’라는밀씀을 배경으로작시되었다. 특 

별히 2절과4절을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묵성해 보자. 

2절 그리스도께서 'Lf를 기념하라’라끄 말씀하신 성만챈 주님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잔을 마실 때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궈한 처/힘을 통해 주님을 

만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S혀/를 즙싸하며 찬송하자 

4절. 주님의 성찬은 어린앙 잔치에 참여할이 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 

곧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엉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 

며 친엉fðfXf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을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성을다해 기도로준비하면 

주님과의 만남을통해 하늘의 기쁨과영원한세계를맛볼수있다. 이것을기억하며 한주 

간동안 이 찬송을묵성하면서 주의 만찬을준비하자. (찬앙위원회) 

애 역1).1하.)./는 주님의 CÇ}7.H를 을 껑엉하며 승M가7/;를 소gh1H봅니다. 

4편집실) 

새’가 · 족 을 · 외 · 영 압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2812 김미연 19 정년 1부 김경쉰1이 2824 임효정 19 중등1부 강옥련(1) 

I 2813 김은지 19 대학부 김유째 | 2825 승재성 19 중등3부 이성원(12) 

2814 도미정 3 청년2부 강옥희(1끼 ‘ 2826 김분순 3 :::::마。-닙「 최현재15) 

빌게 19 외선부 너밍에르덴(19) 1 2827 홍은주 19 대학부 강혜경(8) 

2816 안혜령 4 ε번1부 김인숙(4) 2828 이정수 19 청년1부 강혜경(8) 

2817 정서연 4 대학부 김인숙씨 2829 나풍운 7 ε번3부 조윤성(2) 

2818 김수연 19 정년1부 김인칙이 1 :뻐 김정택 18 ε밴3부 배현쉬1 7) 

2819 김행의 1 ε밴3부 김화쉰1) 1 2831 정성희 17 ε번1부 지영순(17) 

백재형 정년1부 김화쉰1) 1 2832 박종태 2 ε번2부 

2821 D씬바라 14 청년1부 이숙희(14) l 2없 박유민 2 대학부 

2822 윤자천 5 정년2부 이숙희(14) I 2없4 윤정서 2 -끼」、。。‘-t「j 효단원(1"2) 

2823 황경수 ε번2부 김희쉬1 ) 

@옹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흘 원하"^I는 분은 

본당203.호 씨가주 용혹을l로 요;<./:;/ "'f랍니다 g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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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훨충현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λ냉빼 주시고， 영육 

간의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1 십X까 복음으 

로깨어지며， 자기를부인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게히소서. 

a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 
은 모든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재}를 더 

깊이 일"01'가며 은혜 뻔l서 자라게 히소서. 

냉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밝다삶속에서 01웃에 

게 복음을전하게 하시고전도의 열매를맺게 하 

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예수그리스도안에서 서로 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하쇼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해l 

고 십X까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앤l서 자라게 

6남서 

0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히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관리할수 있도록성령께서 인도없서 

7톱의창 복지관직원모집 

1. 모집분야 사무국장직 
2 자 격 개신교 서냄버인으로 만 %세 미만인 자링1 

01래의 A땅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I싸 특수학교사 챔사 등 장애인 };>>활 관련 
I쩍증을 취득한 후 해당뭔뼈|서 6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있는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쟁W~!복지 뭔t 

에서 8년 0냄 종A펜 경력이 있는 자 

3. j뽑g법 서류심사 후 면접 

4 저훌A템 이력서 자71소1써 경력증명서 주만똥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웹증사본 각 1통 

떼홉된 서굶 일체 반환하}:I 않습니다) 

5. 접 수 처 서울시 깅밤구 역삼동 665-1 

충현복지법인 사무국 1t 02짧'-2IJJ1 

6. 모집기한 때5년 11월 7일까재우편접수캠) 

사회북치법인 충현북치채단 

신밀 입희짜 싸전헬명 안내 

10월 %일 11월 6일 두주간실시닮|다 

오전 10시 "' 11시 까지 오후 1시 "'4시 까지 

렬E흩 뒷펀 t밥H71실어써 촬영합니다 

문의 뿌국설용쟁때뼈엠 

• 인수집시 부부 잔앙연습 
기 간 : 11월 낀띨주일)까지 
시 간 . 매주 오후 3:30-.때0 
장소 ’ 교육관 307:호 

.1 ，2，3교육위원회 수료식 및 등반 안내 
1 ，2，3교육위원회 전체 교회학교에서는 10월 30 
일(오늘)에 수료식을 하고 11월 6일(다음주일)에 
는 등반되는 부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학부모님 
들도협조부탁드럽니다 

.3교구 전도대상자 초정집회 
일 시 10월 30알오늘) 오후 2때교구모임 새 

장소.복지관지해층 

리집사， 장정숙 은퇴권사의 

아들， 김광현 성도의 형， 17교 

구 셋별구역) / 24일 별세 ， 26 

일장례 

7 박큐선 성도 (9교구 월계2구 

역) / 26일 별세， 27일 장례 

8. 이종선 성도 (이경희 집사의 

부친， 한숙정 권사의 시부， 16 

교구 한일구역) / 26일 별세， 

28일장례 

결혼 

1 S양수군 (양승기성도，서정 

희 집사의 아들， 1 4교구)과 

김미경 앙 (14교구) / 11월 5 

일(토) J2:30 전문건설회관 3 
층(보라매병원 정문앞) 

2 최지민 군 (최현석 성도， 조영 

혜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징수진 앙 (김순희 타교집사 

의 딸， 타교회) / 11월 5일(토) 

16:00 삼정호텔킹룸 

모임 

권사회총회 

일시 :11월 6일(다음주일) 15:00 

g암 갈렬리흘 

(권사전체 월례희 생략) 

2. 권사전체 임원 기도회 

일시 ‘ 11월 2일(수) 1부예배후 

장소갈렬리흘 

3. 안수집사회총회 

일^I : 11월 6일(댐주일) 15:20 

징소:교육관?lJ7호 

11 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0큰| 주일예배(장로) 친g빼~~ 수요예배 

II m W V II 
한송규 박덕양 권명옥 융석민 01달옥 이보신 최정순 김은호 

11 13 기n스o 고」 김구형 01계인 김단용 01상석 정길려1 배연그Dτ/‘ 

20 01실호 정선현 조종환 원용철 정태두 이계인 최낙희 김지순 
27 이대식 박홍규 정청길 안종욱 이 훈 안상직 김현수 정운애 

주소및전화번호변경 

1 박창근 요싸집사， 효냉덕 권 

사 / 18교구，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보정동 11π， 연원마 

을 삼성명가티운아파트 109 

통1501호 ， 전화’ 031-275-

4912 

별세 

1‘임나래성도(임점택씨 ， 이인 

향 성도의 차녀 ， 7교구 관리 

구역)121일별세， 22일장례 

2 김칠숙 타교집새문수자 집사 

의 모친， 최인호 집사의 장모， 

18.교구 구성6구역) / 22일 별 

세 ， 25일장례 

3. 김재선 성도 (최화자 은퇴서 
리집사의 남편 ， 17교구 정든 

구역) / 23일 별세 ， 25일 장례 

4 이순봉 타교성도 (이일영 성 
도익 부친， 남혜숙 집사의 시 

부，6.교구 훼미리2구역) / 25 

일별세 ， 27일장례 

5 안싱규 씨 (7교구 암Aμ구역) 

124일별세 ， 26일장례 

6 김태현 성도 (김동원 은퇴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I필틀길둔훌톨 11 /6(주일) 

김익환/이수경 

11 /4(금) I 11 /5(토) 

이종대/김 인술 | 김영훈/김정자 
11 /3(목) 

김성훈/김성호 

11 /2(수) 

김태석/강태영 

1 0/31 (월) I 11 / 1 (화) 

설교자/기도자 | 정성 영/장승규 | 이 정훈/홍성욱 

• 

날짜 여|배 찬앙 사회 기도 서己 ::ü!‘ 

11/ 2 수요 I 나는 예수 따라 가는 (호산나 찬양대) 여국근 왕유남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 (롬 5:1-2) 정현민 목사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실로암 찬양대) 현경남 내 집을 채우라 (녹 14:15-24) 김준회 목사 11/ 2 수요 II 정진호 

11/ 4 금요집회 12교구 / 바이올린 장연희 / 소프라노 김소연 위건량 김성관목사 

11/6 주일 I 〈예배 전찬양〉 김준희 한송규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3-25) 이경준 목사 

11/6 주일 II 주 예수념 내 맘에 오사 외 / 가브라엘 중창단 (지도 조수진) 김용덕 박덕양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3-25) 나광영 목사 

11/6 주일 m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외 /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류병희 권명옥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3-25) 김성관 목사 

11/6 주일 W 오 거룩하신 주님 외 /아벤 남성 중창단(지도 깅송자) 이종대 윤석민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3-25) 여국근 목사 

11/6 주일 V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소프라노 김희연(멤옐 찬양대 솔로이스트) 이창수 이달옥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3-25) 위건량 목사 

11/6 주일찬양 전도위원회 중창단 / 핸드벨 콰이어 / 할렐루야 찬양대 안치원 이보신 말세에 처한 우리들 (녹 21:10-19)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11/2-11 /6) 

섬·기·는· 분·틀 >

빼
쿄뼈만
 
왜nm파
 현
꾀
 원에
빠
 
뼈
%댄하
 
생
탤
하
 

김
치
。
 

김
:
 

임
]
 

‘

정
U
 

이
중
 

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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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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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박인기 
때빠부 

나광영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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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2교구 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4교구 5교구 

고광환 위건량 
13교구 새7택뽑부 

이희식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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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임목사 김성관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보L 단 U 

1I 오전 9:00 보」 다 U 

주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다 ” 

v 오후 3:00 
보L 단 U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보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오후 7:00 보L 다 U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신동자 윤인숙 

1교구 10교구 

이옥주 김말자 
5교구 6교구 

장덕필 최문실 
14.교구 7교구 

이수경 김정희 
새〕댁gk육부 15.교구 

임태주 강영미 
4교구 소밍부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 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y)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마오후 4: 10 

교육관 110호 
(금)오후 6:30-오후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지1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l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송요한 

오전 1 1 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바gl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iock Worship SeM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비ndi and Indonesian are 에soav，때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Mce 


